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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최운선**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를 심도 깊게 성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20대 여성 입양인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러티

브 탐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입양인이 경험한 입양부모와의 관계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 ‘인생 멘토와 조력자’, ‘상호 돌봄의 연대’, ‘입양 담론의 개방적 소통 파트너’, ‘이질감과 소속

감의 줄타기’ 5개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입양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친생부모와 관련하여 ‘판도

라의 상자’, ‘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친생부모와의 심리적 화해’, ‘막연한 재회’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 초기 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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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입양은 단발성 인생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2). 즉 입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동

적인 과정이다. 성인 초기의 입양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아 정체감의 확립, 진로 및 직업 선택, 친밀감 

형성 등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업들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동안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부모

의 권위에서 상호 협력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Walkner & Rueter, 

2014). 이는 본질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권위가 균등하게 분배된 새로운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거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Hoffman, 1984; Smollar & Youniss, 1989). 이와 같이 새로운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성공적인 개별화는 부모와의 높은 관계의 질, 어머니와의 친밀감 증가를 포함하여 많은 긍정

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반면에 단절되거나 심각하게 분리된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

한 불완전한 개별화는 낮은 친밀감과 낮은 가족 관계의 질과 연관이 있다(Buhl, 2008; 

Ingoglia, Coco, Liga, & Lo Cricchio, 2011).

이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의 궁극적 과업은 부모-자녀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발전된 ‘성인

으로서의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다(Pipp, Shaver, Jennings, Lamborn, & Fischer, 1985). 하지

만 입양인은 “입양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

며, 이것이 나 자신과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 

입양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과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그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다(Grotevant & Korff, 2011). 일반적으로 입양관련 정보 탐색은 청소년기에 

생각으로 시작되어 초기 성인기에 행동으로 옮겨지며(Skinner-Drawz, Wrobel, Grotevant, 

& Korff, 2011), 입양부모는 이전에 입양자녀가 들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미공개 입양정보를 밝히게 된다. 이는 입양자녀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려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죄책감이나 불충성함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Wrobel & Dillon, 2009). 초기 성인기 입양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 

정보를 탐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입양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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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odzinsky, 1987; Wrobel & Dillon, 2009). 또한, 친생부모와의 접촉은 입양부모와 초기 

성인기 자녀 관계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며, 입양부모는 자녀의 정보 탐색으로 인

해 가족 관계의 질이 저하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Brodzinsky, 1997). 대부분의 가족에게 

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립하기 위해 자녀를 집에서 떠나보내는 것(분가/독립)으로 

정점에 달하지만(Aquilino, 1997; Bucx & van Wel, 2008), 입양가족이 가진 상실의 역사는 

이 전환기에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Hartman & Laird, 1990), 생물학적 유대의 부

재로 인해 입양자녀가 자신들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다(Brodzinsky, 1997).

이처럼 성인 초기 입양인이 입양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 독특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 시기의 

입양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되며, 입양자녀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

하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

택, 연애와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과 같은 일련의 생애 주기와 맞물려 한동안 잊혀지거나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입양 관련 이슈들이 재활성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

우, 결혼과 임신 및 출산 등 생물학적 모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 초기 입양인

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탐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

고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성인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성인 초기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에 20대 자녀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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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역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시기를 벗어나면서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가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자녀가 성인

기로 이행해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모-자녀 내 권력 관계에 변화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김은정, 2014).

성인기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독립을 중시하고, 정체성을 탐색하며, 성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Nelson, Padilla, Carroll, Madsen, Barry, & Badger, 2007).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청년들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자율적이라고 느끼며, 이를 통해 '개별화(individuation)' 과정을 

거친다(Grotevant & Cooper, 1986; Petronio, 1994). 또한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기존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Nelson et al., 2007).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원하면서도 정작 부모에게 주기

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일은 줄어들게 된다(Solomon, Warin, Lewis, & Langford, 2002). 

또한 이 시기 부모와 자녀는 일방적인 돌봄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우정을 바탕으

로 한 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와 자녀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Nelson et al., 2007). 청년들은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변하는 역할 때문에 새로운 경계선이 어디에 세워지는지(Hawk, 

Hale, Raaijmakers, & Meeus, 2008), 자신의 관계적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자녀 관

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불안정함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자녀에게 지원을 제

공하는 행위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시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적 세부 사항을 계속 공유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인식될 수 있다(Coleman & Hendry, 1990). 반면 청년들은 부모에게 사실대로 털어

놓아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무감과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를 털어놓아야만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성인 초기의 자녀와 부모는 서로 얼마나 의지할지 그 관계를 다시 조율해야 하며, 특히 

'유대감'과 '자율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재협상해 나가야 한다(Wozniak, Lollis, & Marshall, 2013). 

2.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

입양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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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입양가족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애착 관계이다.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최초의 발달과업이 부모와 심리적으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며, 입양아도 예외가 아

니다. 하지만 입양과 관련된 특수한 어려움은 입양 모자의 애착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 양육자와 한 번 이상의 분리를 경험하는 입양아동은 생애 초기 발달의 방해를 받게 되고 

새 부모와의 새로운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김외선·안재진, 2026). 실제로 

많은 입양아동이 생애 초기의 상호관계 형성과정에서 한 번 이상의 실질적인 단절을 경험하

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한 양육자에게서 다른 양육자로 옮겨질 때마다 발생한다

(Brinich, 1980). 입양아의 애착형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영아기 초기에 입

양될 경우 애착형성의 과정이 비입양가족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상당히 안정된 부모-자녀 

유대로 이어진다(Singer, Brodzinsky, Ramsay, Steir, & Water, 1985). 반면에 생후 6개월 이

후 배치된 아이들은 애착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반응성 애

착장애를 보이기도 한다(Hughes, 1997; Nadelman, 1997). 이러한 애착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고, 

의존적이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안재진, 2004 재인용). 또한 입양은 아동의 생애 초기 

몇 달 이내에 확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입양이 확정될 때까지 입양부모들이 자신과 

아이가 “수습기간(시험기간)”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공생단계의 특징인 밀접

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이와 부모 사이에 원활한 상호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Brinich, 1980).

다음, 입양인에게 존재하는 또 다른 부모-자녀 관계상의 어려움은 분리된 충성심이다

(Burtler, 1989). 입양아들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이 입양가족과 생물학적 가족 모두와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입양에 대한 호기심과 생부모에 대한 환상의 

증가는 아동의 연령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Rosenberg & Homer, 1991; Smith 

& Brodzinsky, 1994; 1997), 아이들은 양부모가 자신의 혈통에 대한 관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할 수 있으며, 특히 양부모가 생물학적 가족의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동이 알고 있는 경우, 이러한 걱정은 더욱 심해진다. 연장아 때 배치된 아동

들의 경우, 분리된 충성은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이 한동안 함께 살았던 생물

학적 가족이나 이전 위탁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입양아는 서로 다른 두 세트의 부모, 즉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를 자기 표상 속에 

통합해야만 한다(Brinich, 1980). 이러한 부모에 대한 표상은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 



부모교육연구, 제23권 2호, 2026

62

판타지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전형적인 가족 로맨스 가설에 따르면, 아동은 현재 함께 생활하

는 부모를 비천한 양부모로 치부하는 반면, 자신의 친부모는 고귀한 신분일 것이라고 상상한

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양아들은 생부모를 가난하거나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혼외 관계에 연

루된 비천한 인물로 묘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생부모에 대한 표상은 아이

가 실제로 전해 들은 사실에 근거하거나, 입양부모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신념에서 비롯된 

미묘한 단서들에 기초할 수 있다. 생부모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양부모에 대한 이미지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입양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과 입양 사유에 대해 양부모가 자신을 기만

했다고 인지하거나 이를 확신하게 될 경우, 입양부모를 기만적인 인물로 규정하게 되며, 결과

적으로 이상화된 이미지를 생부모에게로 전이시킬 수 있다. 반대로 입양아들은 생부모에 대

해 형성된 비천하고 부정적인 표상을 양부모의 표상으로 전이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

동은 양육을 담당하는 두 집단의 성인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유기를 공모했다고 상상하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오갔거나 혹은 자신이 탈취되었다고 믿기도 한다(Glenn, 1985). 

이와 같이 입양인에게 두 세트의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영아기 대상관계에서 형성된 내

적 심리에 존재하는 ‘좋은’ 부모상과 ‘나쁜’ 부모상을 통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동

일시를 이루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Simon & Senturia, 1966). 아이가 마음 속에 ‘좋은’ 

부모상과 ‘나쁜’ 부모상을 통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양부모가 자신이 입양한 아이에 

대한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표상들을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흔히 맞물려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입양인들은 입양 전 자신에 관한 정보와 양육 포기에 관한 질문을 얻기 위해 

친생부모를 찾게 되며, 친생부모(가족)와 접촉을 포함한 뿌리 찾기는 대개 20대 후반이나 30

대 초반에 시작된다(Schechter & Bertocci, 1990). 이러한 친생부모와의 재회 결과는 대체로 

(1) 친생부모를 찾지 못함 (2) 친생부모가 입양인을 거부함 (3) 만족스러운 일회성 만남 (4) 

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연락을 지속하지만 입양부모와 주된 관계를 맺음 (5) 입양인이 친생부

모와 주된 관계를 맺으며 입양부모와도 어느 정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Auth & Zaret, 1986). 

실제로 재회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Gonyo & Watson, 1988; Sachdev, 

1992; Pacheco & Eme, 1993)을 살펴보면, 첫 1년 동안 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알아가는 초기 

집중 단계를 거쳐, 이들을 일상적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연락

은 점차 뜸해지며,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연락이 끊기기도 한다. 이는 입양인

과 친생부모 간의 계층 및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거나 결국 

끝나게 되는 것이다(Parish & Cotton, 1989). 재회 이후의 경로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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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재회 경험 자체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

웠으며 가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Howe & Feast, 2001).

3. 국내 성인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 

국내 성인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직접 다룬 선행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일부 성인 입양인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성인 입양인의 

생애사와 생애과정에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 이슈를 부분적으로 다룬 안재진·권지성·변미

희·최운선(2012)와 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이들은 입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으며, 입양부모가 의심할바 없는 진짜 부모, 친부모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친생부모는 보일 듯하면서도 보이지 않고,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존재였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과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였으며, 조금씩 부

딪히고 마찰이 생기면서 급기야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누군가 자신을 버렸

다는 사실, 하필이면 그 누군가가 자신을 낳은 부모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입양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로 남으며,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응어리져서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풀어지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다시 

떠올라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으

며, 입양됨의 이슈는 평생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인 입양인의 친생가족 상봉과 재회 경험을 다룬 연구들(변미희·최운선·안재진·권

지성, 2012; 전세희·정온주, 2022)을 통해 국내 성인 입양인과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간접적으

로 살펴보면, 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지만, 친생부모와의 첫 만남이 생각과 달리 담

담하게 느껴졌으며, 만남 이후 입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이 있었지만, 입양부

모가 자신의 진짜 부모라고 표현하였다. 친생부모와의 관계 맺기는 관계를 거부한 한 사례, 

관계가 단절된 사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사례, 친생가족과 입양인

이 서로 지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재회를 통해 친생가족과의 연결이 시작되고 장기관계로 이어지면서 성인 입양인들

은 전통적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모 -자녀 관계를 기대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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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족과의 관계는 평범한 가족관계로 정의되기 힘든 것이었으며, 기존의 일반적 관계 모델

이 재회에 맞지 않았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로 시작된 재회 관계는 결국 현실

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맥락과 패턴 분석을 통해 성인 입양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권지성·최운선·변미

희·안재진(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이 된 성인 입양인들이 대학생이 되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와 친구가 되는 듯한 새로운 형태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자신을 출산할 당시 친생모의 나이가 된 성인 입양인에게, 친생모는 적극적인 공

감의 대상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기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나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것,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성인 초기의 입양인들에게 친생부

모는 ‘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은’ 존재이며, 그 이유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친생

모가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만난 후 실망할까봐, 생모를 만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등 다양하였는데, 대체로 성인 초기의 입양인들은 친생부

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를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인 이야기 이해를 목적으로 인간의 경

험을 이야기적으로 탐구하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였다(강현석·소경희·박민정·박세

원·박창언·염지숙·이근호·장사형·조덕주, 2012).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 분석은 두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박혜영, 2014 재인용). 하나

는 내러티브가 자료 수집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층위는 참여자

의 내러티브에 연구자의 해석이 더해져 연구자 내러티브로 재구성되는 경우이다.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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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인 리스만(Riessman, 2008)은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주제중심 분석법, 구조 중심 분석

법, 상호작용적 분석으로 체계화하였다. 여기에서 주제 중심 분석법은 생성중인 상태의 내러

티브에서보다는 이미 말해진 결과물로의 내러티브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강조점을 둔다. 이 

방법은 다양한 이야기의 사례나 짧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공통된 주제나 내용을 귀납적으로 

파악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분석의 주된 관심사가 내러티브의 언어 구조의 파악이나 내러

티브가 생성되는 과정 혹은 발화의 맥락과 상황, 제도나 문화적 담론이 내러티브 생성에 미

치는 영향보다는 주로 내러티브 내용과 주제에 있다. 따라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하고 많은 수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공통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박혜영, 2014 재인용).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생애 속에 내재된 핵심 의미를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추

출하는 네러티브 데이터에 대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

구를 통해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경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

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소개

본 연구는 20대 여성 입양인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 공개입양 

1세대1) 자녀들이고, 생애 초기에 유자녀가정에 입양되었으며, 친생부모를 재회한 경험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례 A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례 B는 현재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사례 연령 (현)직업 입양 연령 입양유형
입양공개 

여부
가족구조

친생부모 
재회 경험

A 23세 교사 생후 1개월
유자녀

입양

공개

입양

부모, 오빠,

여동생(입양)
무

B 24세 취준생 생후 11개월
부모, 오빠 2명(친자)

여동생(입양)

〈표 1〉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1) 공개입양 1세대란 과거 입양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히고 주변에도 공개적으로 알리며 양육하기 시작한 선구적인 부모 그룹과 그 
자녀들을 의미한다.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입양을 진행하였으며, 입양에 대
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인식 개선 활동을 주도한 부모들과 그 자녀 세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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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A 이야기

사례 A는 생후 1개월에 입양되었으며, 자신의 입양 사실을 5살 때 알게 되었다. 양모가 

“OO아, 나는 널 낳지 않고 입양했어” 라고 말했을 때, ‘입양했어’라는 단어보다는 ‘낳지 않았

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꽂혀서 “왜 엄마가 낳지 않았냐”고 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주위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입양친구들도 “너처럼 입양되었어”라는 말을 들은 후로 더 이상 질문하

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공개입양에 앞장서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례 A는 어렸

을 때부터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였으며, ‘입양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주입되었다. 사례 A는 성인이 되어서야 친생부모가 자신을 키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양부모는 자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그 후로 생모와의 분리와 상실에 따른 감정에 대해 서로 대화를 많이 하였다.

청소년기까지 사례 A는 자신의 입양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다녔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에게 “굳이 내가 입양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될까?”에 대

한 고민이 생겼다. 상대는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공개입양이라는 이

유로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알려야 하는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입양

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였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공개입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입양사실을 말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굳이 친구들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 부모님의 조언은 자

신이 입양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례 A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모임에서 함께 놀고 자란 입양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입양으로 인해 놀림을 받을 때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아주는 과정

에 사이가 보다 돈독해졌고, 드라마나 에니매이션에서 나오는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해 토론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입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특히 사춘기에 

혼자서 파고들고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입양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지금까

지 입양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례 A는 성인이 되어 이성친구를 사귈 때 자신의 입양사실을 솔직하

게 이야기하는 편이며, “입양가족을 처음 접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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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수용해주는 상대의 태도가 안전감과 편안함을 주었다고 한다. 사례 A는 취업을 준비

할 때 자신의 입양이라는 특별한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주신 도움들을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어 면접까지 이어지고 최종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입양배경과 친생부모에 대해 사례 A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생모가 혼자 입양기

관을 방문하여 입양을 신청하였으며, 10대의 친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조율이 

잘 안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생모는 자녀를 키우고 싶었지만 생부는 입양 보내자는 마음

이 컸던 것 같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돌이켜보니, 그 시절의 친생부모도 한창 놀고 싶을 나

이였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고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을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헤아려보게 된다.

2) 사례 B 이야기

생후 11개월에 입양된 사례 B는 4～5세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도 두 오빠처럼 

엄마 배 속에서 나오고 싶다며, 엄마 옷 속으로 파고들려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너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입양된 것을 자랑

스럽고 특별하게 여겼다. 하지만 초·중학교 시절, 입양을 둘러싼 놀림과 오해를 겪으며 타인의 

시선이 점차 부담스러워졌다. 한동안은 입양 사실을 숨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 상황을 단순히 회피하도록 두지 않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며 상처받

은 마음을 달래주려 늘 노력하셨다. 사례 B에게 입양모는 포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보다는, 어

떤 난관이든 해결해 내는 강인한 여대장부 스타일에 가까웠다. 대개 입양모가 엄한 훈육을 담

당했다면, 입양부는 반대로 감정적이고 섬세하게 자녀의 마음을 다정히 공감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자식을 혼내고 돌아선 뒤, 홀로 마음 아파하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라는 존재

가 대단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례 B는 사춘기에 핸드폰 사용과 통금시간 문제로 부

모님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일시적으로 가출한 적도 있었다. 모든 것이 싫고 불만이었던 

그 시기, ‘입양’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에게 자주 짜증과 화를 냈지만, 이를 묵묵히 받아주

시는 부모님에게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한동안은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입양을 선택

한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뒤늦게 입양 사실을 알고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심한 반항기를 겪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부모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한 사례 B는, 이제 연세가 들고 쇠약해져 가는 부모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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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엄마가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를 키우겠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머지않아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고 돌보려는 성숙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례 B는 취준생이며, 여러 곳에 입사지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중이다. 

일단 병원에 취직하여 5년 정도 특수파트에서 임상경력을 쌓은 뒤 제약·바이오연구소의 연

구원이나 일반 산업체에 간호사로 들어갈 계획이다.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자신을 낳을 때 생모가 30대였다 것 말고는 아는 정보가 없다고 하였

다. 사례 B의 경우, 생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주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원망을 많

이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전공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면서 생

각이 바뀌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지 못하는 당사자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수행되었

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2006～2020년 ‘국내 입양아동 종단연구’ 패널에 참여했던 입양

부모님 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선 연락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한 후, 만 

18세 이상 자녀의 참여 의사를 간접적으로 문의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

힌 20대 여성 입양인 2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참여자별 

총 2회씩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주로 안정된 대화가 가능한 커

피숍에서 회당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녹음 자료를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전

사하고, 반복독해를 통해 성인 초기 입양인의 생애 맥락과 이야기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2단계는 부모-자녀 경험의 핵심 의미가 담긴 단락을 추출하되, 고유한 맥락이 훼

손되지 않도록 에피소드 구조를 유지하며 개별사례를 분석하였다. 3단계는 개별사례들을 상

호 비교하여 성인 초기 입양인들이 공유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공통 주제를 귀납적으로 도

출하였다. 4단계는 도출된 주제가 원본 맥락을 왜곡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입양가족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주제를 정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입양인의 삶 전체 

맥락 안에서 부모-자녀 경험의 본질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석적 내러티브 형태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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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2명과 입양연구 전문가 1명

의 검토를 받고 조언을 구한 뒤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여 면접 첫 회기에 연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을 마치고 난 후 연

구참여자들에게 규정된 지침에 따라 경제적인 보상을 지불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정

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하였으며, 사적인 정보들에 대해 공개수준을 연구참여자와 상의하

여 조율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

1) 입양부모

(1) 물과 공기 같은 존재

사례 B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물’과 ‘공기’같은 존재로 부모를 내면화하였

다. 인간이 숨 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연 요소처럼, 부모의 사랑은 그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에 공기와 물처럼 스며들었다. 이는 

부모가 없는 삶은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할 만큼 절대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례 A에게 부모

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돕는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다. 이러한 입양으로 맺어진 깊은 정서적 유대감은 입양인들이 입양 사실

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실존의 주체로 살아가는데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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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쳐서, 엄마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고, 

아빠는 남한테서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분 같아요.”(사례 A) 

“추상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엄

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필요한 존재이다. 아빠가 공기

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엄마는 저에게 ‘물’처럼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었다고 생각을 해요.”(사례 B) 

(2) 인생 멘토와 조력자

연구참여자들은 입양부모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 인생의 크고 작

은 고민에 조언을 구하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멘토, 인생 선배, 선생

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례 A는 어머니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주

는 ‘인생의 조력자’로, 아버지를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지자’로 신뢰하며 정서

적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또한 사례 B는 어머니를 단순한 훈육자가 아닌 다각적 시선을 열

어준 ‘인생의 선생님’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부모가 성인 입양자녀의 시행착오를 수용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입양인에게 지적 교감과 정서적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엄마는 인생의 조력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길을 트여주는 분이시고, 아빠는 뒤에서 지

지해주는 사람이에요.”(사례 A) 

“엄마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 바라보는 방법, 어떤 일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방법들

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 게 엄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라고 적었죠.”(사례 B)

(3) 상호 돌봄의 연대

성인 입양인은 부모의 노화 과정을 마주하며 양육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주체로 변화하는, 이른바 ‘돌봄의 역전 현상’과 가족 내 역할 재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

다. 사례 B는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쇠약(치매 및 질병)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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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되돌려주는 생애 주기적 순환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특히 부모를 ‘아기’로 비유하며 ‘엄마를 다시 키우겠다’고 표현한 점은 부모의 

노화를 부양의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초기 자신과 부모 사이에 존재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의 관계성을 역으로 재현하겠다는 성숙한 의지의 표현이다. 결과적

으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의 노년기와 질병의 취약성까지 온전히 

책임지려 하는 성숙한 상호 돌봄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는 제가 아기였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랑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머지

않아 내가 엄마를 돌볼 관계로 바뀐다라는 것을 요즘도 느끼거든요. 엄마 혼자 항상 걱정하

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치매가 오면 어떻하냐? 내가 아프면 어떻하냐?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 항상 해줬던 말이 ‘그러면 나는 엄마가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를 키우겠다(모

시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친근한 느낌이 들

어서요.”(사례 B) 

(4) 입양 담론의 개방적 소통 파트너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입양이라는 삶의 근원적 주제와 내면의 그림자까지 함께 나누는 ‘개방

적 소통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가족 안에서 ‘입양’이라는 담론이 금기나 낙인이 아닌, 언제든 꺼

내어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소재의 대화가 될 때 자녀의 정서가 어떻게 치유되고 확장되는지 

잘 드러난다. 사례 A의 어머니는 자녀의 복잡한 내면과 감정을 여과 없이 수용해주는 ‘안전기지’

로 존재한다. 대화를 미루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입양인

이 사회적 시선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내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사례 B는 입양 담론이 ‘금기의 영역’에서 ‘개방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모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이 존재했음에도, 키워준 부모가 느낄 ‘서운함’을 염려하여 스스로 방어벽

을 치고 마음을 감추었다. 이는 입양자녀가 부모를 향한 충성심(Loyalty)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갈증 사이에서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어머니는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호기심을 부모에 대한 거부나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온전히 합리화하고 지지

해주었다. 입양을 위한 개방적 의사소통의 장이 열리자, 참여자는 비로소 생모의 외모나 유전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을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영화에서는 입양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깊게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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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항상 엄마와 깊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

면 엄마한테 전부 얘기하고 엉엉 울면서 되게 많이 풀거든요. 엄마는 바쁘다고 조금 있다가 

얘기해가 아니라 일단 다 들어주시거든요.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시

는 것 같아요.”(사례 A)

“제 입장에서는 살짝‘이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생각해서 잘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가 조심스럽게‘만나 보고 싶어?’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생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사실 저번에 낳아주신 

분이 조금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서운해 할까봐 말 안했어’라고 하니, 엄마는‘전혀 그런 것으

로 서운해하지 않는다. 네가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셔서 그 후로

는 엄마와 자주 이야기했어요.”(사례 B) 

(5) 이질감과 소속감의 줄타기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가족 

안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전적 뿌리가 다르기에 발생하는 기질과 성

격, 생활습관의 차이는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입양부모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족 구성원들과 ‘다르게 태어

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며, 가족 내에서 일상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입양)부모님과 제가 진짜 안 닮았단 말이에요. 동생은 사진이 있으니까 진짜 낳아주신 

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도 똑같이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동생이 친생부

모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부러웠어요. ... 저 엄마랑 절대 조율이 안되는 것은 생활습관

이에요. 엄마는 한번 말하면 딱딱 해주길 바라는데 저는 나중에라고 말하고 절대 안하는 거

요. 그런 면에서 엄마랑 진짜 다르구나를 많이 느껴요.”(사례 A) 

또한 입양인과 입양부모 사이에는 서로가 모르는 ‘공백의 시간’이 엄연히 존재한다. 친생

모의 태내에서 보낸 시간, 출생 직후와 초기 보호 상태, 입양 전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

에서의 시간에 대해 부모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생애 

초기 정보의 부재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지식이 제한됨으로써, 입양인으로 하여금 혈통의 

연속성에 대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한다(Sorosky, Baran, & Pannor, 1975). 비록 입

양부모가 자녀의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태몽을 지어보게 하는’ 등 최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최운선)

73

선을 다하지만, 이는 결국 입양인이 내면의 심리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자신의 뿌리

를 찾아 나서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니까 저를 임신했을 때 어떤 태동을 느꼈는지, 태명은 무

언지, 제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모르잖아요. ... 내가 생모 뱃속에 있었던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사례 A) 

“선생님이 태몽에 대해 좀 알아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엄마가 태몽을 꾸지 않았으니까 저

는 살짝 상심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태몽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인데, 나는 그럼 친엄마

를 찾아서 알아낼 수도 없고 해서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네가 하고 싶은 태몽을 지어봐라. 이왕이면 깐지나는 걸로, 좋은 걸로 네가 지어봐라.’이쁜 

태몽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숭아 태몽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최선을 다했

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B)

2) 친생부모

(1) 판도라의 상자

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자신을 포기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자신이 알게 될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Schechter & Bertocci, 1990). 참여

자 A에게 생모는 흔히 ‘판도라의 상자’, 미스테리한 존재이며, 이는 생모에 대한 탐구가 가져

올 수 있는 복합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

양인에게 생모는 단순히 ‘만나고 싶은 대상’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필연

적인 진실의 상자라고 볼 수 있다.

“친생부모는 저에게 거리감도 있고 미스테리한 존재, 판도라의 상자같은 존재이신 것 같

아요. 뭔가 추측되는 것도 없고 한번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더 

파내고 싶고, 연예인도 솔직히 보고 있으면 좋은데, 저 사람 혹시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닐까

라고 파고들지는 않잖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연예인을 바라보는 느낌, 막 친해지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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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결혼은 혹시 하셨는지 궁금할 것 같

아요. 그리고 생김새도 궁금해요.”(사례 B)

(2) 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생부모와 관련된 단편적인 기록이나 정보는 현재 자신의 존재적 기원

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비어 있는 정체성의 공백을 메워 비로소 ‘온전한 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의 탐색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A는 자신의 입양된 이유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정보는 입양인이 

가질 수 있는 생모로부터의 거부감이나 상실감을 완화하는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나아가 "나

랑 닮았을까"라는 어릴 적부터 품어온 근원적 의문은, 혈연적 유사성을 확인하여 자신의 신

체적·기질적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반영한다. 사례 B는 생애초기 

정보의 극심한 단절로 인해 자아의 역사에 거대한 빈칸을 남긴다. 참여자가 생모의 유전적 

건강 상태를 궁금해하고 "혹시 살아계실까"를 되뇌며 추적을 갈망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물

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신체적 발달과 건강, 나아가 미래의 삶을 예측하기 위한 실존

적 지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생모 혼자 와서 입양을 신청했는데, 엄마가 17살, 아빠가 19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조율이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생부는 저를 키우자 이런 것보다 입

양 보내자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생모는 키우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되니까 입양을 보냈

다고 들었어요. 저는 나랑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사례 A)

“저를 낳을 때 30대였다 이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 유전적인 부분들 때문에 궁금했

던 것 같은데 ‘나랑 닮았을까? 나를 낳아주신 생모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살아계실까?’ 그때 찾아보고 싶었어요.”(사례 B)

 

(3) 친생부모와의 심리적 화해

성인 입양인의 생모에 대한 감정은 대체로 유년기의 파편화된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성

인의 시선으로 현실적 어려움과 입양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끝까지 생명을 지켜준 

생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뿌리를 삶의 온전한 한 부분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사례 B는 성인이 된 후 임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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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라는 고통의 맥락을 인지하게 되면서 생모의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을 ‘나를 지켜준 

시간’으로 재해석하였다. 한편 사례 A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 

무게를 성인의 관점에서 체감하며, 미성년자였던 친생부모의 입양 결정을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로 재정의하면서 생부모와의 심리적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다. 

“(생모에 대한) 생각도 주기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원망했던 것 같아요. 책

임을 못 질거면 왜 낳았을까? 그럴거면 아예 낙태를 하지. 아니면 피임을 하면 되지 않았냐

는 생각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에 되었는데, ... 여성이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보면 몸이 엄청 상하는데 다양한 합병증도 오고 10개월을 품고 있는 것이 엄청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낳아주신 생모가 10개월동안 날 지켜준 것이구나. 그래서 고맙

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사례 B)

“지금 입장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큰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

분도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컸을 것 같아요. 한참 놀고 싶은 시기인

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도 해야 하고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서 회피

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였어도 회피했을 것 같아요. 성인인 저도 애 

키우기 무서워서 그런데, 미성년자인 친생부모들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사례 A)

(4) 막연한 재회 

연구참여자들은 진로 고민, 취업 준비와 경력 쌓기 등 생애 과업으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생모와의 재회를 향한 적극적 탐색보다 이를 심리적으로 유예하거나 당분

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앞으로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생애 전환점을 맞이할 

때 비로소 친생부모와의 재회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유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

재는 관계가 끊겨 있고 친생부모와의 재회의 기약이 막연하지만, 미래의 삶(결혼, 출산) 안으

로 초청함으로써 단절되었던 생애 사슬을 연결하고자 한다.

“제가 결혼준비를 하거나 애를 낳으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임신해서 애를 키울 때 생모를 

엄청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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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내러티브 방식으로 탐구하였으

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전통적인 통

념을 깨고, 입양 부모-자녀 관계는 ‘물과 공기’처럼 스며든 무조건적인 사랑과 유대감을 통해 

서로를 지탱해 주는 선택과 헌신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혈연을 넘어 부

모-자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며, 가족의 개념이 유전적 연속성이 

아닌 사랑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연대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대부분의 성인 입

양인들이 입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으며, 입양부모가 의심할바 없는 진짜 부모, 

친부모로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안재진 등, 201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인 입양인은 입양부모를 ‘물과 공기’ 같은 존재에서 ‘인생의 멘토와 

조력자’, 더 나아가 ‘상호 돌봄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년이 된 성인 입양인들은 대학생이 되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와 친구가 

되는 듯한 새로운 형태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었다(권지성 등, 2021). 이처럼 입양부모-자

녀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가 교차하며 일어나는 끊임없는 재조

정의 과정이며, 일방적인 수혜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수평적 관계를 거쳐 상호 책임의 공동

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가족 내 개방적인 입양 담론을 통해 성인 입양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말하는 

주체’이자 역사적 연속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입양인은 길러준 입양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

심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입양인은 입양부모의 지지와 수용을 기반으로 분절되

었던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나감으로써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넷째, 성인 입양인들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친생부모의 존재를 성인의 시선으로 재해석

함으로써 원망과 분노에서 이해와 용서로 이어지는 심리적 화해를 이루어낸다. 어느덧 자신

을 출산할 당시 친생모의 나이가 된 성인 입양인에게, 친생모는 적극적인 공감의 대상이 되

었으며, 어린 나이에 홀로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나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것,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살 수 있게 해준 것만

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권지성 등, 2021). 이러한 심리적 화해는 과거의 유기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해방됨과 그 아픔을 온전히 품어 안는 내면의 성숙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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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 입양인이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입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

에, 입양인은 “입양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

며, 이것이 나 자신과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지

속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온전한 자아 정체성에 통합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록 친생부

모와의 재회 및 이들과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성인 입양

인은 존재론적 기원이 되는 친생부모라는 ‘판도라의 상자’ 열게 됨으로써 안에 있는 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아 정체성의 단절된 고리를 잇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성인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서사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기 자녀를 둔 입양가족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입양인의 독립,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과업과 입양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입양사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선, 부모로부터 정서적·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성인기 심리적 고립감을 완화할 전문상담 서

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취업과정(이력서 작성, 면접, 서류 제출)에서 입양배경 정보가 노출됨

으로써 겪는 낙인감과 심리적 위축을 예방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지원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입양이슈를 다루기 위해 부부상담과 예

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과정

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입양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과정에 친생가족의 유전적 병력을 알지 못해 갖게 되는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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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친생부모에게 느꼈던 거부나 유기 및 상실의 감정이 재발현될 때, 이를 건강하게 

애도하고 수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인기 입양 자녀의 적극적인 뿌리 찾기(친생가족 탐색) 과정을 지원하는 입양가족 

심리지원 사후서비스가 필요하다. 성인 입양인이 양부모에 대해 ‘충성심 갈등’을 겪지 않도

록, 입양부모는 자녀의 친생부모 탐색 행위가 현재의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자녀의 알 권리와 탐색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지지해야 한다. 나아가 자녀가 친생부모를 만

나는 과정이나 재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거절감, 실망감 등의 복잡한 감정을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 

넷째, 성인기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상봉 및 균형 잡힌 건강한 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전문 

재회(Reunion)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재회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관계 재정립 과정

이므로, 재회 전 친생가족과의 문화적·환경적 차이를 이해하고 기대치를 조절하는 ‘사전 심

리 완충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과부하, 의사소

통의 어려움, 혹은 재거절로 인한 2차 심리적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가 개입

하는 ‘재회 후 사후관리(Post-Reunion)’ 서비스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인기 입양인을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인 입양인들이 

독립,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전환기에서 겪는 공통의 관심사와 고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 선후배 입양인을 매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

와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성인 입양인 지지 체계

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 입양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양인은 자신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그들의 인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 정

보이기도 하지만 입양인의 알 권리 대상이기도 하기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친생부모 사망 시 제약 없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미동의 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공개여부 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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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Emerging Adult Adoptees 

Choi, Woon Sun*

Using a narrative inquiry approach, this study explore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domestic adoptees in emerging adulthood in South Korea, deeply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these relationships a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female adoptees in their twenti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narr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categorized the relationships with adoptive parents into five themes: ‘an existence like water and 

air,’ ‘life mentors and helpers,’ ‘solidarity of mutual care,’ ‘open communication partners in 

adoption discourse,’ and ‘tightrope walking between alienation and belonging.’ Furthermore, 

regarding the internalized representations of birth parents in the adoptees’ minds, four themes 

were derived: ‘Pandora's box,’ ‘the final puzzle piece’ that completes oneself, ‘psychological 

reconciliation with birth parents,’ and ‘vague reunio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adoptive families with children in young adulthood.

Keywords: emerging adult adoptees, parent-child relationships, adoptive parents, biological 

parents, narrative inquir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welfare, Namseo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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